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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광고에 입학한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나갔다. 모든 것이 어색했던 3

월과는 다르게 이번 4월은 제법 학교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아침에 귀

공자 노트를 작성 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.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쯤

나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다. 중간고사라는 시련이었다. 중간고사는 귀

공자노트니 인성교육이니 하는 것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

었다. 마음공부고 뭐고 지금 1차 고사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

하게 만들었고 귀공자노트도 아침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작성한 날도

있었다. 마음공부를 대충 하다 보니 점점 시험공부도 집중이 안 되었

고 독감까지 겹쳐 결국 나는 시험공부를 상당히 불성실하게 했다. 그

결과는 성적으로 이어져 참담한 결과를 내고 말았다. 시험이 끝나고

결과가 나온 원인분석을 하게되었다. ‘어째서 이 점수가 나왔나’부터

‘왜 공부를 대충 하였는가’ 까지 이어진 나의 생각은 결국 내가 내

정신,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

렀다.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공부라는 본분에 집중하지 않고 마

음가는대로 행동하였고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

이다.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마음공부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

인간완성을 이끄는 핵심적 공부라고 강조하여, “모든 학술을 공부하되

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,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

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,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모든

공부의 근본이 되나 니라”라고 하셨다. 마음공부를 바르게 하여 내 마

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면 지금 같은 후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

이번 4월에 얻은 교훈은 일반적인 공부에 집중한답시고 마음공부를

놓칠게 아니라 중요하고 급한 일이 많을수록 더욱 마음공부에 정진하

여야 겠다. 라는 것이다. 5월부터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더 마음

공부에 힘쓰는 귀공자가 되어야겠다,

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만들기 

귀공자 인성 활동 체험 보고서
 

“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발전하고 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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